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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전자, 32인치 PDP TV 위축 “타격”
2008년 분기점으로 축소 2012년 56만대 … 32인치 모듈 세계유일 생산

세계 브라운관 TV 교체 수요를 겨냥한 틈새상품인 32인치 PDP TV가 출시 1년만인 2008년 정점을 기록한 

뒤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당장 세계 PDP 모듈 생산기업 중 유일하게 32인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LG전자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

으로 우려된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08년 32인치 PDP TV 시장은 전년대비 153만대 증가한 183만대로 예상됐다.

하지만, 32인치 PDP TV 시장은 2008년을 분기점으로 2009년 166만대, 2010년 112만대, 2011년 84만대, 2012

년 56만대 순으로 매년 규모가 축소돼, 4년 후에는 2008년의 3분의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.

PDP TV가 LCD TV에 비해 양산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
2007년 8월 삼성전자에 이어 LG디스플레이도 2008년 1/4분기부터 8세대 LCD 라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어

서 앞으로 LCD 패널 생산량은 가파르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LCD 패널 가격도 꾸준히 떨어져 LCD-PDP간 가

격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.

실제로 32인치 LCD TV 시장규모는 2008년 3685만대로 32인치 PDP TV 시장에 비해 20배나 큰 가운데 

2009년 4606만대, 2010년 5533만대, 2011년 6169만대, 2012년 6490만대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

전망된다.

32인치 PDP TV 시장 위축은 LG전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.

세계 PDP 생산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LG전자만 2007년 11월부터 32인치 모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게다가 LG전자의 32인치 PDP 모듈 생산량은 2008년 1/4분기 말 LG전자가 생산한 전체 PDP 모듈의 43%

가 넘는 53만7600개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무엇보다 LG전자는 아직도 32인치 PDP 모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납품받아줄만한 세계적인 TV 생산

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.

현재 LG전자가 생산하는 32인치 PDP 모듈 중 LG 브랜드로 소화하는 것은 소량에 그치고 대부분은 중국의 

10여개 중소 TV 생산기업과 타이완 Vizio 등에 공급되고 있다.

LG전자 디지털디스플레이(DD) 경영관리팀장인 박학준 상무도 7월21일 기업설명회에서 “32인치 부문은 

LCD에 비해 PDP의 경쟁력이 취약한 게 사실이며, 메이저 거래선이 중국 외판시장 생산기업들이어서 불안정

한 것도 사실”이라고 인정했다.

또 32인치 PDP 모듈 수급과 관련해서는 “PDP TV 브랜드 <보보스>가 신장되고 있어 내부 브랜드 물량이 

앞으로 70-80%대로 확대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리먼브러더스 김기성 애널리스트는 “32인치 TV 시장의 주도권은 LCD가 쥐게 되며 PDP는 결국 시

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”이라며 “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LG전자로서는 앞으로 경북 구미의 32인치 PDP 모듈 

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 밖에 없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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